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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SEC & Affiliates’ Statement on the Unacceptable Passage of Racial 

Profiling Law (SB 1070) in Arizona 
 

(Los Angeles, CA)  Today, Governor Jan Brewer signed the most far-reaching anti-
immigrant legislation the U.S. has seen in years into law in the state of Arizona. SB 
1070 will allow police to stop and question people simply based on “a reasonable 
suspicion” that they are undocumented, detain individuals for not having proper 
identification, and criminalize individuals being present with a friend or family 
member who is undocumented.  
 
“Governor Brewer’s decision to pass SB 1070 into state law is deeply disturbing, and 
we repudiate any suggestion that this bill will respect or advance civil rights as she 
suggested at today’s press conference. The bill is an unconstitutional and racist law 
that will have grave consequences for communities of color and immigrants. It has 
legalized racial profiling and will not improve the current immigration system but will 
worsen it by spreading terror and mistrust between community members and local 
enforcement. We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advocacy and community 
organizations to challenge the law in court,” said EunSook Lee, executive director of 
NAKASEC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The passage of SB 1070 is an attack against the values that make this country so 
special - values of hard work, justice, and equality. Furthermore, it perpetuates the 
pattern of hate and racism that we have witnessed in Maricopa County. We must 
remember that this can happen anywhere, to any community - that is why we stand 
united with the people of Arizona and reinforce our commitment to work towards real 
solutions to our failing immigration system,” said Sohn Sik,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of Chicago.  
 
“While we work to challenge SB 1070, we will continue to support local efforts to 
address the immediate needs of immigrant communities in Arizona.  As an immigrant 
community and as part of the southwest, we not only care about the issue, but many 
of us have traveled to Arizona at different times this year to support the community. 
Local organizations will be providing support and comfort to people while educating 
them about what SB 1070 means. Hotlines will be available to document and address 
the many expected cases of racial profiling. We will not be intimidated by fear but 
instead will work that much harder so that immigrant families are protected and 
valued as contributors to the economy and strength of this country,” said Dae Joong 
Yoon,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Resource Center of Los Angeles. 
 

### 
 

NAKASEC is a national organization founded in 1994 by local Korean American community 
organizations to project a national progressive voice and promote the full civic participation of Korean 
Americans as part of a greater goal of building a national movement for social change.  NAKASEC is a 

member of the Reform Immigration FOR America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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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의  SB 1070법안  통과에  대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 
한인교육문화마당집 , 민족학교  공동  성명서  

 
(로스 앤젤레스, 캘리포니아)  4월23일, Jan Brewer 주지사는 SB 1070 법안에 최종 
서명했으며 그 결과 지난 1년간 미국내의 반 이민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반이민 법안이 
아리조나주에서 법제화 되었다. SB 1070 법안은 경찰이 서류미비자일 것 같다는 
“단순한 의혹”만 갖고도 개인을 멈춰 세워 심문하게 된다.  앞으로 이민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영주권자 및 서류미비자는 경찰에 의해 체포 및 구금 될 것 이며, 또한 
서류미비자를 이송, 보호 또는 피신처를 제공하는 것까지 범죄화 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우리는SB 
1070법안을 통과시킨Brewer주지사의 결정에 몹시 실망하였다.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법안이며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비인간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인종 차별 검문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커뮤니티 
멤버와 지역 법 집행기관 간의 불신과 공포를 확대시킴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번 법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지역의 단체 및 옹호자들의 활동에 
연대할 것이다.” 며 법안 통과에 따른 악영향과 추후 활동 의지를 밝혔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손식 사무국장은 “SB 1070법안의 통과는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노동, 정의, 평등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다. 나아가 이 법안은 현재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해결할 수 없으며, 대신 최근 아리조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혐오 및 인종차별 행위를 영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나, 
어떤 커뮤니티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아리조나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단합하여 힘을 모으고, 현재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의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이다.” 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단결을 강조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SB 1070 법안에 대항하는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우리는 아리조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시급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은SB 1070 법안 시행의 의미에 대해 교육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커뮤니티 멤버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활동에 일조할 
것이다. 또한 어떤 종류의 인종 차별적인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든 문서화하고, 
다룰 수 있는 핫라인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 시행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와 노동시장을 비롯해 이 나라를 강화시키는 공헌자로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보호 받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며 
향후 활동을 밝혔다. 
 


